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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ed for Improvement of Fire Resistance Design in Underground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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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lectric vehicle fires in underground parking lots are very dangerous, but it is judged that the curr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o not 

change, which will caus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in an underground parking lot, 

fire-resistance coating is essential as it can cause an explosion in the building members made of high-strength concrete when an electric vehicle fire 

occurs in an underground parking lot. Since a fire occurs, it is necessary to prevent electric vehicles from parking adjacent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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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CO2 감축이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라 대용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차량하부에 설치되어있어 충전시 오류나 충격등에 의해 열폭주 현상

을 일으켜 1000℃이상의 고온과 폭발·화염을 동반하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인해 주차장 구조물과 

인접자동차로 화재 확산등의 문제점의 대안이 요구된다.

한 편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성 및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위해 주차공간이 점점 지하화 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가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 규제는 자동차 화재에 의한 

지하주차장 화재성상의 변화를 못따라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지하주차장 내화설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하 주차장 화재

2.1 지하 주차장의 화재성상
지하 주차장은 램프,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제외 하면 지상과 단절되어 있고, 주차를 위해 대규모 수평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 

환기, 자연 채광이 힘들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연기·화재의 확산이 빠르며, 자연환기에 의한 산소의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다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환기지배형 화재로 전이가 빨리지고 그로인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초기에 많은 양의 연기를 발생시킨다

[1]. 많은 양의 연기로 인해 화재 상황 파악이 힘들며 피난통로인 램프, 계단 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피, 소방관의 소화 활동 또

한 지연 된다. 또한 대피로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 대피가 불가능해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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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화재 

3.1 전기 자동차 화재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실험데이터에 의하면 외부에서 측정된 온도 데이터 중 가장 높은 온도는 631.0℃이며, 내부에서 측정된 데

이터 중 가장 높은 온도로 측정된 데이터는 1,362.0℃로 일정 온도 이상을 지난 경우는 번 아웃(BURN OUT)되어 측정이 불가하였다. 

특히 실내온도는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차이점으로는 전기차량의 경우 두차례 정도 온도가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

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화재확산과정에서 배터리 쪽 폭발이 두 차례 정도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다[2]. 전기차 화재의 

경우 외부에서 600℃ 이상의 고온이 측정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의 기둥부재가 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을 경우 400℃에서 폭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은 건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3.2 인접한 전기자동차 화재
전기자동차가 인접해 있을 경우 소화활동이 더욱 힘든데, 처음 불이 시작된 차량의 배터리 폭발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 되었지만 2

번 차량은 그로부터 8분 뒤에 격렬한 폭발음을 동반하여 폭발하여 50분 정도 뒤에 완전이 연소 되었다[3]. 지하 주차장은 수평으로 넓

은 공간을 가지고 자동차들이 인접해서 주차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많은 차량이 연속적으로 폭발 하게 된다면 아직 화재가 일어

나지 않은 차량, 혹은 건물의 구조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 등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이와 같이 지하주차장의 화재성상과 전기자동차의 화재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하였다.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시 외부 열(600℃)로 인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의 구

조체가 고강도 콘크리트일 경우 내화 피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자동차를 인접해서 주차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연속적인 폭발화재가 발생하므로 전기자동차 끼리 인접해서 주차하는 것에 대

한 방지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기존 가솔린 차량과는 다르고, 지하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더욱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내화설계 혹

은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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